
Copyright ⓒ 2003 by                                                             화학경제연구원1

부적합 휘발유 첨가제 늘고 있다!
환경연구원, 검사신청 증가추세 … 경유 첨가제는 부적합률 낮아

정유기업의 휘발유 제조과정에서 첨가하기 위해 혹은 시중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는 연료첨가제 수가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 검사에서 불합격하는 첨가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 한해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휘발유 차량용 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 적

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16개 제품 가운데 6개(37.5%)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11개 제품 중 2개(18%), 2000년에는 19개 제품 중 7개(36.8%)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립환경연구원이 검사한 휘발유 연료첨가제는 모두 60건으로서 이 가운데 1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첨가제 검사 기준은 연료첨가제 제조기준 항목, 배출가스 항목,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 

항목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대부분의 제품은 휘발유만 넣었을 때보다 첨가제를 혼합

했을 때 더 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시판 중인 <세녹스>는 시료 성분에 따라 4차례 검사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다 5번째 

검사에서 적합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국립환경연구원의 주장이다.

반면, 경유용 연료첨가제는 2002년 19개 검사제품 중 1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을 뿐 2001년과 2000

년 검사제품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첨가제 검사실적                                           (단위: 건)

구  분
총건수

(부적합)

휘발유 경  유

검사건수

(적합)
부적합

검사건수

(적합)
부적합

1998 28(3) 8(7) 1 20(18) 2

1999 12(0) 6(6) 0 6(6) 0

2000 22(2) 11(9) 2 11(11) 0

2001 36(7) 19(12) 7 17(17) 0

2002 35(7) 16(10) 6 19(18) 1

누  계

(부적합률)

133

(19/14.3%)
60(44)

16

(26.7%)
73(70)

3

(4.1%)

자료) 국립환경연구원

한편, 환경부는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3년 하

반기부터 소량으로만 명시된 혼합비율을 1% 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물론 제조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가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석유사업법 상 유사석

유제품에 해당된다면서 현재 자동차용 연료첨가제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허가․신고․등록 제도가 

없지만 대기환경보전법과 석유사업법, 소방법 등 개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휘발유 첨가제 세녹스와 LP파워는 환경연구원의 첨가제 검사 시 전체 연료의 40%까지 

첨가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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